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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동남권 인구 순유출 규모는 28.8만명에 달하며 경제권역중 가장 컸다.

시도별로는 경남, 부산, 울산 순이었으며 시군구 43개중 40개 지역의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순유출 최대지역은 서울 관악구 으며 다음으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순이었다. 20대를 중심으로 전 연령층의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상회했으며

10~30대는 수도권, 40대 이상은 비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은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인구 감소세가 빨라지는 가운데 모든

연령대의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이‘교육’과‘직업’문제

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1차 및 2차 두뇌유출 규모가 경제권역중 최대인만큼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속도와 강도를 획기

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도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지원을

위한 종합 로드맵, 전담조직, 관련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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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동남권 인구 28만 8천명 순유출

동남권인구는최근 10년(2012~21년)간총 28.8만명이순유출된것으로나타났다.

역내전입인구는156.9만명, 역외전출인구는185.7만명으로조사됐다. 

연간 순유출 규모는 2012년의 경우 약 2만명에 달했으나 2014~15년중 6~8천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다시 증가하며 2021년중 4.6만명까지 늘어

났는데 이는 전출인구의 경우 증가세를 보인데 반해 전입인구는 혁신도시 이전효과

축소1) 등으로감소한데상당부분기인한다.

경제권역중동남권은인구순유출규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대경

권 19.5만명, 호남권 15.9만명 순이었다. 반면 충청권(28.3만명), 수도권(25.0만명),

강원제주권(11.0만명)의경우같은기간인구가순유입된것으로나타났다. 

1) 이전공공기관혁신도시입주완료현황(동남권33개기관이전완료 / 부산 13개, 울산 9개, 경남 11개) 

※동남권으로이전한33개기관의총이전인원은 10,621명(승인인원기준)

주 : 1) 2012~21년 인구이동 합계
2) (+)는 인구 순유입, (-)는 인구 순유출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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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동남권 인구이동 추이

구분 전입(A) 전출(B) 순유입(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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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유출 규모는 경남, 부산, 울산 순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부산, 울산, 경남 모두 동남권 역외로 인구가 순유

출된것으로나타났다. 

경남이동남권역외로의순유출규모(11.8만명)가가장컸다. 동남권역외에서경남

으로 전입한 인구가 67.6만명, 경남에서 동남권 역외로 전출된 인구가 79.5만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 11.5만명(전입 61.5만명, 전출 73.0만명), 울산 5.5만명(전입

27.7만명, 전출33.3만명) 순으로순유출규모가큰것으로파악됐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내 이동을 살펴보면 부산과 울산은 인구가 순유출

되었으나, 경남은순유입된것으로나타났다. 

부산은 울산과 경남에서 57.9만명이 전입됐으나 이들 지역으로 66.4만명이 전출

되며 8.5만명의 순유출이 이뤄졌다. 울산은 부산과 경남으로 0.5만명이 순유출된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남의 경우 부산과 울산에서 9.1만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파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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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403

-11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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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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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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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81

-27,528

(명)

주 : 2012~21년 인구이동 합계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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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입(A) 전출(B) 순유입(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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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2012~21년 인구이동 합계
2) 동남권내 인구이동은 제외
3) (+)는 인구 순유입, (-)는 인구 순유출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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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유입(순유출) 대상지역 및 규모

모든 경제권역으로 인구 순유출 이뤄져

동남권인구는전국의모든경제권역으로순유출이이뤄진것으로나타났다. 경제

권역별로살펴보면수도권(20.0만명)으로의순유출규모가가장크고다음으로충청권

(5.0만명), 강원제주권(1.6만명), 대경권(1.6만명), 호남권(0.6만명) 순이다.  

시도별로는부산은대구, 광주를제외한모든시도로인구가순유출된것으로파악

됐다. 서울(5.2만명)이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경기(3.4만명), 충남(0.8만

명), 제주(0.6만명), 인천(0.5만명) 순으로나타났다.

울산은전북, 대구, 광주를제외한11개시도로순유출되었다. 서울과경기로의순유

출 규모가 각각 1.9만명과 1.4만명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경북(1.2만명), 충남(0.4

만명), 충북(0.2만명) 순이었다.  

경남은 광주를 제외한 13개 시도로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서울로의 순유출이 4.4

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2.8만명), 충남(0.9만명), 경북(0.6만명), 대전

(0.5만명) 순으로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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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2012~2021년 인구이동 합계

2) 동남권내 인구이동은 제외
자료 : 통계청

[참고]  동남권 시도별 인구 전입, 전출 규모

▣동남권은 전입인구 156.9만명중 46.2%인 72.4만명이 수도권에서 전입되

었으며다음으로대경권(27.1%), 충청권(10.6%) 순

▣전출인구의 경우 185.7만명중 49.8%인 92.4만명이 수도권으로 전출되었

으며다음으로대경권(23.7%), 충청권(11.7%) 순

(명)

동남권 수도권
(724,251)

대경권
(425,126)

충청권
(166,467)

호남권
(159,600)

강원제주권
(93,345)

부산 서울
(148,348)

경기
(132,998)

경북
(94,622)

대구
(52,180)

전남
(31,859)

울산 경북
(72,562)

서울
(48,655)

경기
(48,271)

대구
(32,158)

충남
(11,284)

경남 경기
(148,326)

서울
(131,651)

경북
(89,332)

대구
(84,272)

전남
(41,591)

부산 인천
(25,425)

충남
(23,573)

강원
(20,305)

제주
(19,588)

대전
(18,814)

울산 전북
(10,110)

인천
(10,057)

전남
(9,778)

강원
(9,086)

충북
(8,046)

경남 충남
(30,653)

인천
(30,520)

강원
(24,289)

대전
(21,940)

전북
(20,761)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동남권 수도권
(924,207)

대경권
(440,989)

충청권
(216,664)

호남권
(165,718)

강원제주권
(109,468)

부산 서울
(200,832)

경기
(166,593)

경북
(96,493)

대구
(47,346)

전남
(33,567)

울산 경북
(84,145)

서울
(67,568)

경기
(62,600)

대구
(31,320)

충남
(15,317)

경남 경기
(175,946)

서울
(175,586)

경북
(95,188)

대구
(86,497)

전남
(45,967)

부산 충남
(31,718)

인천
(30,275)

제주
(25,493)

대전
(21,910)

강원
(21,227)

울산 인천
(10,963)

전남
(10,674)

충북
(10,138)

강원
(9,804)

대전
(8,611)

경남 충남
(39,616)

인천
(33,844)

대전
(27,293)

강원
(26,263)

충북
(24,400)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구분 6위 7위 8위 9위 10위

구분 6위 7위 8위 9위 10위

< 전 입 >

< 전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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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43개 시군구중 40개가 역외로 인구 순유출

최근 10년간동남권43개시군구중40개가동남권역외로인구가순유출된것으로

조사됐다. 순유출규모는울산남구(1.9만명), 경남김해시(1.9만명), 부산해운대구(1.5

만명), 경남창원시성산구(1.5만명), 부산북구(1.4만명) 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16개 구군중 14개가 동남권 역외로 순유출되었다. 순유

출규모는해운대구, 북구, 사하구, 동래구순이며강서구와기장군은순유입지역으로

파악됐다2). 

울산의경우 5개구군이모두동남권역외로인구순유출이이뤄졌다. 순유출규모

는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 순이다. 경남의 경우 22개 시군구중 산청군을 제외

하면 모두 동남권 역외로의 순유출이 나타났다3). 순유출 규모는 김해시, 창원시 성산

구, 창원시의창구, 창원시마산회원구, 거제시순으로큰것으로조사됐다. 

주 : 1) 2012~21년 인구이동 합계
2) 동남권내 인구이동은 제외

자료 : 통계청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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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구 해운대구

서구

강서구

기장군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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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양시

하동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거창군

사천시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성산구

의창구

마산회원구

김해시거제시

마산합포구

진해구

진주시

통 시

양산시

남구

사상구

금정구

연제구

북구

동구

울주군

중구 남구

수 구

북구

사하구

동래구

부산진구

시군구별 인구이동 현황

구분
순유입 지역 순유출 지역

5천명 미만 5천명 미만 5천명 초과
1만명 미만

1만명 초과
1만5천명 미만 1만5천명 초과

2) 부산강서구, 기장군의인구순유입은신도시건설효과에상당부분기인

3) 경남산청군의인구순유입은지자체의적극적인귀농귀촌정책, 통 대전고속도로개통후접근성개선등에주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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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로의 순유출 많아

시군구 기준으로 동남권은 역외지역중 서울 관악구(2.1만명)로의 순유출이 가장

많았다4)5). 다음으로 경기 화성시(1.1만명), 경기 평택시(1.1만명), 세종시(0.9만명),

서울 마포구(0.8만명) 순이다. 상위 10대 순유출 지역은 세종시, 제주시를 제외하면

모두서울·경기권이었다.

부산의 경우 서울 관악구(0.9만명)가 최대 순유출 지역이었다. 다음으로 경기 화성

시(0.5만명), 서울 마포구(0.4만명), 서울 강남구(0.4만명), 세종시(0.4만명) 순으로

파악됐다.

울산은 인근지역인 경북 경주시(0.7만명)로의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서울 관악구(0.3만명), 경기 화성시(0.2만명), 경기 평택시(0.2만명), 세종시(0.1만명)

순으로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서울 관악구(0.9만명)로의 순유출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평택

시(0.5만명), 경기화성시(0.4만명), 세종시(0.4만명) 순이었으며대구달성군(0.3만명)

이5위순유출지역으로조사됐다. 

(명)

주 : 1) 2012~21년 인구이동 합계
2) 동남권내 인구이동은 제외

자료 : 통계청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서울
관악구
20,887 11,290 10,848 8,910 8,441 7,583 7,102 7,028 7,004 6,982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세종
세종시

서울
마포구

서울
강남구

서울
등포구

서울
동작구

제주
제주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
관악구
8,866 4,726 4,042 3,651 3,558 3,548 3,355 3,307 3,180 3,026

경기
화성시

서울
마포구

서울
강남구

세종
세종시

경기
평택시

제주
제주시

서울
등포구

서울
동대문구

경기
수원 통구

경북
경주시
6,799 3,350 2,489 2,053 1,383 1,334 1,281 1,228 1,204 1,178

서울
관악구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세종
세종시

서울
마포구

경기
용인기흥구

경기
수원 통구

서울
강남구

충남
천안서북구

서울
관악구
8,671 5,247 4,075 3,969 3,449 3,065 2,904 2,896 2,838 2,827

경기
평택시

경기
화성시

세종
세종시

대구
달성군

서울
마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등포구

서울
광진구

시군구별 주요 순유출 대상지역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4) 서울관악구에서동남권으로전입한인구는31,586명, 동남권에서서울관악구로전출된인구는52,473명으로파악

5) 동남권 역외지역에서의 전입은 경북 경주시(54,982명), 대구 달서구(39,422명), 경북 구미시(34,569명) 순이며 역외지역으로의

전출은경북경주시(61,960명),서울관악구(52,473명), 경북구미시(37,324명) 순인것으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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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남권 주요 시군구별 인구 전입, 전출 규모
(명)

부산

해운대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금정구

남구

북구

울주군

동구

중구

김해

진주

거제

양산

창원
진해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금정구

남구

북구

중구

울주군

동구

김해

진주

거제

양산

창원
진해구

서울강남구
(3,382)

서울송파구
(2,221)

서울서초구
(2,040)

서울관악구
(2,028)

경주
(1,999)

경주
(1,819)

구미
(1,694)

서울관악구
(1,629)

제주
(1,524)

포항북구
(1,415)

경주
(1,392)

제주
(1,226)

포항북구
(1,211)

포항남구
(1,206)

구미
(1,193)

서울관악구
(1,146)

경주
(1,127)

구미
(1,108)

제주
(1,059)

포항북구
(1,032)

경주
(1,530)

서울관악구
(1,209)

구미
(1,177)

포항북구
(1,059)

대구달서구
(1,033)

경주
(6,380)

대구달서구
(2,024)

포항북구
(1,871)

대구수성구
(1,784)

포항남구
(1,784)

경주
(10,758)

대구달서구
(1,395)

포항북구
(1,357)

대구북구
(1,229)

포항남구
(1,227)

경주
(4,069)

포항남구
(1,198)

대구달서구
(1,146)

포항북구
(1,145)

구미
(1,089)

경주
(2,759)

군산
(1,602)

대구달서구
(1,333)

대구북구
(1,152)

포항북구
(1,024)

경주
(5,125)

대구달서구
(1,053)

서울관악구
(995)

포항남구
(918)

포항북구
(905)

구미
(2,240)

대구달서구
(1,995)

제주
(1,864)

경주
(1,722)

서울관악구
(1,657)

광양
(1,624)

서울관악구
(1,556)

구미
(1,396)

서울강남구
(1,386)

대구달서구
(1,330)

대구달서구
(1,677)

구미
(1,334)

서울관악구
(1,227)

대구북구
(1,209)

대구수성구
(1,074)

경주
(2,279)

구미
(1,542)

대구달서구
(1,408)

대구북구
(1,109)

포항북구
(1,102)

평택
(3,287)

동해
(3,107)

계룡
(2,258)

포항남구
(1,350)

목포
(1,140)

서울강남구
(3,830)

서울관악구
(3,174)

서울송파구
(2,525)

제주
(2,391)

서울마포구
(2,326)

서울관악구
(2,569)

제주
(1,829)

경주
(1,682)

구미
(1,679)

서울강남구
(1,599)

서울관악구
(1,929)

서울강남구
(1,489)

제주
(1,428)

경주
(1,232)

구미
(1,219)

서울관악구
(2,004)

제주
(1,309)

구미
(1,289)

경주
(1,128)

화성
(1,096)

서울관악구
(1,977)

경주
(1,396)

서울강남구
(1,239)

제주
(1,157)

구미
(1,137)

경주
(7,848)

서울관악구
(2,771)

서울강남구
(2,073)

대구달서구
(1,960)

포항남구
(1,928)

경주
(12,641)

경산
(1,339)

서울관악구
(1,249)

포항북구
(1,232)

포항남구
(1,218)

경주
(7,026)

서울관악구
(1,671)

포항남구
(1,156)

구미
(1,118)

대구달서구
(1,114)

경주
(4,468)

포항남구
(1,326)

서울관악구
(1,306)

구미
(1,159)

대구달서구
(1,102)

경주
(3,907)

경산
(1,240)

대구달서구
(1,211)

서울관악구
(1,162)

포항남구
(1,083)

서울관악구
(2,916)

제주
(2,438)

구미
(2,227)

화성
(1,940)

대구달서구
(1,890)

서울관악구
(2,634)

서울강남구
(1,639)

구미
(1,463)

서울동작구
(1,455)

광양
(1,436)

평택
(2,311)

서울관악구
(1,759)

대구달서구
(1,534)

구미
(1,337)

화성
(1,222)

경주
(2,300)

서울관악구
(1,581)

구미
(1,391)

화성
(1,298)

제주
(1,184)

평택
(3,601)

동해
(3,122)

계룡
(2,688)

포항남구
(1,453)

서울 등포구
(1,375)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시도
< 전 입 >

시군구 1위 2위 3위 4위 5위

시도
< 전 출 >

시군구 1위 2위 3위 4위 5위

주 : 1) 2012~2021년 인구이동 합계
2) 시도별 인구 전출 및 전입이 가장 많은 5개 시군구 대상
3) 동남권내 인구이동은 제외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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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대의 전출인구가 전입인구 규모를 상회
10~30대는 수도권, 40대 이상은 비수도권이 중심

동남권은 최근 10년간 모든 연령대의 인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6)가

18.0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3.1만명), 10대(2.9만명), 50대(1.9만명), 40대

(1.3만명) 등의 순이다. 60대 이상(1.5만명)과 10대 미만(0.2만명)도 순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동남권인구가가장많이순유출된지역을살펴보면10~30대는수도권

이었으며 충청권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160,358명으로동남권전체순유출의55.6%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40대이상의경우충청권, 대경권등비수도권으로의순유출이큰것으로조사

됐다. 40대의경우충청권, 50대이상은대경권이순유출1위지역인것으로파악됐다.

6) 동남권 20대 인구가 순유출된 상위 5대 지역은 서울(105,502명), 경기(47,873명), 충남(8,813명), 인천(6,983명), 대전(5,822명)

으로 조사. 시도별로 보면 부산(59,278명), 울산(26,437명), 경남(94,243명) 역시 20대 인구의 순유출 규모가 타 연령대보다

큰것으로파악

동남권 연령별 인구이동 규모

주 : 1) 2012~2021년 합계
2) (+)는 인구 순유입, (-)는 인구 순유출

자료 : 통계청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대이상

(명)

-1,796

-29,005 -30,549
-12,802 -18,793 -15,354

-179,958

동남권 연령별 인구이동 지역

주 : 1) 2012~2021년 인구이동 합계
2) (+)는 인구 순유입, (-)는 인구 순유출

자료 : 통계청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324 

-23,525 

-160,358 

-15,851

331 

511

-3,388 

-3,004

-3,332 

-21,143 

-10,188 

-5,085 

-3,906

-3,539 

-102 

367 

3,898 

-918 

-2,622 

-4,315 

-2,426

135 

-1,991 

961 

343 

-2,690

-7,903 

-4,718

-1,149 

-524 

-3,316 

-3,935 

-2,736

-3,180 

-1,283

(명)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제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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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역별 1차 두뇌유출 규모

주 : 1) 2012~2021년 인구이동 합계
2) 15~24세 인구의 교육목적 수도권 전출

자료 : 통계청

80,000

60,000

40,000

20,000

0

-20,000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충청권 강원제주권

(명)

7) 2021년기준으로부산(0.73명), 울산(0.94명), 경남(0.90명) 등동남권전지역의합계출산율은 1명이하를기록

64,170

43,687

34,338

15,846

-4,035

동남권 1차 및 2차 두뇌유출 규모 최대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노력 중요

동남권은 저출산7),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면서 인구 감소

세가빨라지고있다. 최근 10년간전국인구는98.8만명증가한데비해동남권은15.1

만명감소했으며43개시군구중76.7%에달하는33개지역의인구가줄었다. 

이와같은상황에서모든연령대의인구가동남권역외로순유출되고있어지역소멸

에대한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걱정이 크다. 동남권은 15~24세 인구가‘교육’문제를 사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1차

두뇌유출(1st Brain-drain)이 6.4만명, 20~29세가‘직업’문제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2차두뇌유출(2nd Brain-drain)이 13.2만명인데이는경제권역중최다이다. 

수도권집중과지역소멸을막기위해정부는국가균형발전정책속도와강도를획기

적으로높여야한다. 특히지역의미래를결정할수있는주요현안에대해서는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도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층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창업 생태계 조성, 우수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과 함께

청년유입과 정착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전담조직, 관련제도 등을 적극 마련

하고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경제권역별 2차 두뇌유출 규모

주 : 1) 2012~2021년 인구이동 합계
2) 20~29세 인구의 직업목적 수도권 전출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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